
‘왕조’에서 ‘제국’으로의 전환: 

‘정국대전체제’ 의 해체와 대한제국 출범의 
정치사적 의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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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온 1897년 10월에 성립된 대한제국의 정치적 의미를 크게 두 측연 

에서 살피려는 시도이다 그 헤논 국내 정치체제의 면회로서 이른바 경국 

대전체제‘ 의 해제이다 ‘경국대전체제‘ 는 국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는 체제이자 동시에 국왕 및 고위 관료에 대한 내적 견제장치 

홀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 

는 〈대한국국제〉는 횡제의 ‘무한한 군권(君해)"올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 

의 황제는 육해군 통슐권을 갖고， 법률을 제정 집행 사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틀의 임명 헝가 봉금 등까지 정힐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한마 

디로 황제의 군권은 불가첨의 것으로서 (제3조) 조선조외 국왕과 달리 어느 

누구도 견제하거나 도알힐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대외관계의 변화 

로서 왕조( ki ngdom )에서 제국(empire )으로의 국격 (園格)상승이다 〈경 

국대전〉온 ·시대(쟁大)" 측 대국(大國)인 중국옵 섬기는 조선왕조의 규정들 

올 영시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의 왕과 운무액관(文武百官)은 주요 절기 때 

마다 중국 황제에 대한 예(챔)를 강추어야 했으며，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 

자 등은 형식적이지만 횡제의 승인 (冊월)을 얻어야 했다 이에 비해 〈국제〉 

는 대한제국이 외교관을 파송하고 외국에 선전포고흘 하고 강화조약을 체걸 

하는 둥 자주독립한’ 제국(帝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조선왕조의 

위계적인 사대질서가 대한제국의 탄생으로 수영적인 공법질서로 바뀐 것이 

다 본고는 아울러 이러한 대한제국 틴생의 한계로서 인재 활용의 실패를 지 

적하고자 한다 즉 고종은 왕위에 오른 지 34년 만에 대한제국을 수립했는 

데， 친정 (없政)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회가 

있었는데 1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배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 

다 당시 존재했던 인재률을 ’제도 안 으로 끌어들이거나 서로 연결시키는 

• 01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의 지엔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BαlO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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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만민공동회 등에서 볼 수 있는 백성들의 소리 

률 소통시컬 수 있는 제도적 장치훌 마련하지 못한 정도 이영다 19세기의 

격변기에 적용해 나가려는 고종의 노력이 끝내 좌절되고 만 배경에는 비단 

일본의 침탈 외에 국내정치의 실패가 있었응을 본 논문올 통해 밝히고자 힌 

다 

주쩌|어 대한제국， 경국대전체제 1 대한국국제， 고증， 대혜의궤 

1. 조선왕조는 언쩨 ‘애채’ 되었나? 

초선왕조는 언제 왜 패앙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즉각척인 대답은 ‘ 19IO년 일본 

에 의해 강압적으로 패망했다-일 것이다 그런데 정문의 첫째 사항인 언제’ , 즉 

패망의 시기와 관련해서 1 897년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해 10월 대한제국‘ 이 

성립하연서 고총은 ‘왕’ 에서 황제 로 격상되었고‘ 국가의 명칭이 조선왕조 에서 

.대한제국 으로 바해었다 정체(政體)와 국체(國體) 역시 〈대한국국제(大짧國國 

fuïJ) )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연서 “505년간 지속된 조선왕조는 종언을 고-했다고(0 1 

성무 1998. 1192: 한영우 2001‘ 193)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905년 11월의 .한일협상조약 (을사보호조약)을 중시하는 시각도 있 

다 서재필은 " 1905년까지 한국은 하냐의 독립된 왕국”이었다고 말했다( 1 9 1 9년 4 

월의 연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99- 100) 고종 역시 조약의 인준을 강요 

하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 조약올 인준한다연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징은 

사직을 위해 죽올 지언정 결코 허가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고， 결국 이토 히로 

부미는 그 다음 날 고종이 불참한 가운데 대신들의 날인올 받아 조약을 통과시켰 

다(황현 뼈6 ， 264-257) 이처럽 올사보호조약으로 조선왕조가 망했다고 보는 근 

거로는 일본에 의해 @ 모든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1‘ 2조)@ 통감(統앓)에게 국 

내통치권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질문의 둘째 사항인 망국의 요인은 좀 더 긴 호홉의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905년 또는 19 10년에 일제가 강압적으로 패망시켰다고 간단히 말하기앤 한말 내 

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셰도정치기의 국내외 사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 

약용은 일찍이 순조시대 법제의 문란을 지적하면서 꾀럭 하나 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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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1997 ‘ 79) 헌종시대의 대사간 이재학도 i오늘날 온갖 법도가 무너지고 모발 

(毛용)까지 다 병들어 위아래가 함께 근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일조일석 

의 까닭이 아니라 실로 간흉(好비)이 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해독이 쌓인 

지 오래 되었기 때문 (헌종실록 6년 9월 27일)이라고 상소하고 있다 

한말의 혼란스런 상황은 박제형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거니와 1 ) 대규모 농민 

봉기(동학농민운동‘ 1 894년 l월) . 국내에서 외국군대의 전쟁(챙일전쟁 . 1894년 7 

월) . 일본 낭인에 의한 왕비의 시헤(을미사연 1 895년 10월) . 그리고 국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던 일(아관파천 . 1 8%월 2월) 풍에서 보듯이， 조선왕조는 

이미 나라로서의 제 기능올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은 앙국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웅올 주지만， 그것 때문에 곧 나라가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왕조를 패망시켰다는 사실이 달 

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왕조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법제와 국가기강이 세 

도정치기 이후 대부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왕조를 장기 지속케 했던 법제와 정치적 전통의 해체 시기 

빛 과정을 경국대전 체제’ 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1 897년 

10월의 ‘대한제국 의 성렵기를 경국대전 체제가 해체된 시점으로 보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진환을 주장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입장을 검토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19세기의 격변기에 적옹해 나가려는 고종의 노력이 끝내 

좌절되고 만 배경에는 비단 일본의 침탈 외에 국내정치의 실패가 있었음을 밝히고 

자 한다 아울러 그에 근거하여 경국대전제제 가 형해화되거나 붕괴된 상태에서 

겪은 세도갱치와 대한제국의 경힘이 이후 한국인들의 정치체제 인식에 미친 영향 

을추흔해보고자한다 

” 악제형은 철종 즉위부터 대원군 집권기까지의 -양요(洋짧)" 와 서원- 및 -환곡- 의 폐 

단을 서술했다(박제형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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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국대전체제의 종언과 제국의 탄생 

‘경국대전체제’ 의 의미 

‘경국대전체제 란 아주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 

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연구팅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올 받아 수행한 과제에서 ‘ ’정국대전 체제 란 〈경국 

대전〉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조선의 국가체제 전반”이라고 갱의했다 경국대진 

과 그 이후 여러 법전에 수록된 법 규정을 넘어서 -초선의 청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올 포팡하는 의미”로(오영교 20Cμ ‘ 6) 이 말올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이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것이 지칭하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l 만든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선왕조의 모든 것을 가리낀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비해 이웬택은 〈경국대전〉과 그 우익(쩌옆)으로서 〈오례의 〉와 〈대명륭〉 

을 경국대전체제’ 라 할 수 있다”라고 알하고 있다(이원택 2008 , 64 ) 이 즉 〈경국 

대전〉이라는 법전에 있는 내용은 불론이고 그 책에서 국가의례를 위해 “준용한다 

〔凡짧註用五jtf~) 고 밝힌 〈국조오혜의 〉와 형률을 “적용한다{배大l씨때r 고 척시 

한이) (대명률〉의 내용 전체를 아울러 경국대전체제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조선왕조의 쟁부조직과 재정‘ 경제 그리고 사회기간산업은(경국대전) 물 

론이고 예제(국조오헤의)와 형벌(대명률)까지 포함한 조선왕조운영체제 전체를 

2) 몰흔 이 연구팅의 개별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경국대션체제 의 특정융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도현철은 -중앙집권적 갱치세제-를 지적했고. 정호훈은 -사권척 (fMlIit8 )인 철 

서를‘ 용인하는 i고려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 조선척인 질서- 즉 .01 익을 국가로 올아 

오게 하는강력한 군권행λF에서 경국대전제재의 특정올 찾고 있다(요영교 2004‘ 

44 , 82-94). 

3) 이왼택온 또한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체재 와 비교하여 대한제국의 제도적 특정올 대 

한국국제채제(大행國國힘|뾰없11) 라고 보고 있는데 ， 그에 따르면 이 세제는 〈대한국국세 

(大뼈國國없1) )( 1 899년 l간포)틀 톰풍으로 하고 〈대한예천(大쩨뺏) ) ( 1 898년)파 〈형범 

대전Oflj옳大典))( 1905년)을 좌우의 날개로 하였다(이왼때 2008 , 73) 

4) 각각 〈정국대전) r예전 의주(없t)J와 「형전 용률(用애)J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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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그 포팔범위기 앞의 국학연구원팀의 것보다 더 제 

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용어의 구체성과 정게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곧바로 ”경국대전체제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와 “정국대전제제에 들어기 

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반문에 직연하게 되는 것이다 

따와서 필자는 경국대진 체제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서술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국대전체제의 해지| 를 영문화한 것으쿄 보이는 대한 

국국제‘ 의 내용을 들어서 그 체제의 특정을 역(셀)추적하는 전략. 올 구사하려고 

한다 무엇이 해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과 특징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략이 성공한다면 1 897년의 대한제국의 성립 

으로 경국대전체제기 해체되었다는 가설도 함께 논중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경국대전의 입법 취지 내지 경국대전의 정신‘ 에 대해 짤악하게 짚 

고 념어갈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특히 세도정치기에 들이 정국대전체제’ 가 왜 

콕 내지 변질되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경국대전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잇인 

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진〉 

의 연찬배경으로서 세조의 왕권강화책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형수의 처결과 관 

련해 의정부에 맨처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연서 세조는 ‘고금 천하에 어 

쩌 신하에게 먼저 풍(않)하는 일이 있는가- 그렇게 한다연 권력이 장차 옮겨가는 

바를 알지 못할 것"(세조실록 7년 6월 23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 

제는 국왕이어야 하며 따라서 “신하‘ 즉 의정부 대신에게 먼지 정무를 아뢰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였다('육조직계제’ 의 복원) 이 러한 세조의 입장은 그 

의 재위기간에 툴 지워지는 〈경국대전〉 속애서 국왕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으리라 정작할 수 있다 말하자연 경국대전체제 는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왕조의 정치체제" (도현철 2004, 195-

201 ) 라 할 수 있는데 ， 그짓은 구체적으로 ‘고려적인 질서‘ 즉 사권(;fl，‘빡)적인 질 

서를 용인하는- 상태를 뱃어나서 “이익을 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공적 질서의 확 

립을 뜻했다(정호훈 2004 , 64 , 91 ). 5) 

다른 한편 〈경국대전〉의 또 다른 특정은 정밀한 권력견제장치의 마련이다 국왕 

5) 공적질서릎 확험하려는 노력의 예로는 도형의사사용 의정부 세세로 앤화시킨 것과 아 

천의 농간올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엠 (JW， )의 정비와 시행 동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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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주요한 국정사안을 결정할 때 주기적인 어전회의 〔常參 *훌1 . 經앓〕를 거쳐야 
했고， 다양한 형식의 정치비평 [till‘햄〕과 철저한 인사검중〔뽑짧J. 그리고 백관의 논 

핵 (*q흉}올 통과해야 했다 언관은 〈경국대진〉에 의해서 면책특권올 부여받고 있 

어서 국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와 비리-를 상시적으로 비판할 수 있 

었다((경국대전〉 이전/경판직 ) 재상은 인재의 션발과 파견 〔更典]으로부터 사회 

기간산업의 관리 (I典〕 어| 이르기까지 국정의 총괄자였지만((정국대선〉 이전/경관 

직) .문무백관의 치적(治엠)을 조사 ‘ 규탄하고 ‘남사한 행실과 위계(뼈計)를 금 

지하는’‘ 사헌부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말하자연 경국대전체제는 ‘큰 벼슬과 작은 

벼슬이 서로 엄히고〔相維〕 상하가 서로 견제 {相制〕하도록’ 짜여진 판제를 그 특징 

으로 하고 있었다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 ， 그리고 고위관료(三公 六빼)와 하위관 

료(톨뼈 *용Bß) 사이에 놓인 견제장치가 그것이다(이중환 1993‘ 134). 

그러연 이러한 경국대전체제의 이중적 성격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연으로 

는 국왕을 중싱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연서. 다른 한연으로 국왕 

및 고위관료에 대한 내척 견제장치를 마련한 경국대전의 입법취지흩 어떻게 보아 

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차원의 중앙집중화와 체제 내부의 분권화의 동 

시 지향’ 이라고 할 수 있올 듯하다 즉 〈경국대전〉은 여영징 부녀자의 치마폭에 

서 조상 무럽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올 차동적으로 규정해(빠典) 중 

앙집권척 질서플 유지하려 하면서도 지배충 내부의 견제장치툴 흥해 권력남용파 

정치적 부패를 차단하려 한 것이다( .집중 과 견제 의 이원적 질서) 

다옴으로 조선왕조의 국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격은 한마디로 제후국의 국격 

(國格)이었다 〈경국대전〉에서 조선의 국제갱치척 위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예 

전 (jl典)의 ‘사대(펌大r와 ‘대사객(待使홈)‘ 조항이다 사대 조항 에서는 중국 

에 가는 사신이 준비해야 할 외교문서와 예물에 관한 것으로부터 ， 중국에 있는 조 

선출신 환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초선 사신올 호위할 요동 호송군과 상인 사이의 

매매에 판한 사항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사대문서롤 쓸 때 중국 황제의 이릅파 

호갱올 회피하라〔뼈끓， 뼈끓〕’‘는 규청은 조선파 중국의 관계률 잘 보여준다 대 

사껴. 즉 중국과 조선올 오가는 사신(핸동) 및 일본 여진올 오가는 껴인(흉A)올 

접대하는 조항에서는 외국의 사객(使客)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잔치로부터 . 조선 

에 귀화해〔向化〕 오는 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일본이나 여진족이 보낸 진상품 

및 당혜풍〔答없} 규정 둥이 들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진상(進上r.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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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陽)"라는 표현과 함께， 일본 - 실제로는 대마도 왜인 - 이 보낸 외교문서인 

’사계(양찢)가 격식에 맞지 않으면 돌려보낸다‘ 는 규정이다 요컨대 〈경국대진〉은 

중국은 큰 나라로 섭기되 〔파大l. 일본은 여진과 마찬가지로 보호한다〔추小〕는 입 

장올이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국대전 체제‘는 언제‘ 어떻게 바 

뀌게 되었나?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한제국의 훌범， 그 의의와 채제의 성격 

1 897년 8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지 ( 1 897년 2월) 반년 만에 일본의 

위압 하에 정해졌던 ‘건양(첼陽) 이란 연호를， ’무(武)’ 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상징하는 광무(1[:.武)’ 로 바꾸었다 (8월) 이어서 그는 10월 초에 서울 

의 회현땅의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했다 이날 우리의 국호는 ‘대한(大행) 

으로 정하고 올해를 광무(光武) 원년‘으로 한다는 조칙이 선포되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마한 진한 연한의 삼한올 아우른a 큰 한(짧)’ 이란 돗에서 취했다 즉 

”고려에 이르러 독집된 왕국인 상한을 병합-하였고， 초선에 들어 “북의 말갈 냥 

으로 탕라를 거두어서 4천리의 대국- 이 되었는 바(고종실록 34년 10월 1 3일l. 이 

만하면 충분히 황제국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칭제를 

반대하는 주장. 즉 "r왕」이나 「군(君)J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임금의 칭호이며 

「황제」라는 것윤 여러 나라를 통툴어 관할하는 임금의 칭호이므로 넓은 영토와 많 

은 백성들올 가지고 여러 나라를 통합하지 못하였다연 황제라고 불러서는 안 왼 

다 .. (고총실록 34년 9월 29일)는 주장에 대한 대용논리였다 그리고 “독립의 기틀 

올 열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황제‘로 청호를 올린다고 성명되었다(정 

교 2004 , 219-222) 아울러 대사연이 단행되었고， 관리의 풍계가 한 단계씩 을라갔 

으며 민간의 세금도 연제 되는 동 시혜조치가 배풀어졌다 7) 

그런데 국왕의 존호를 황제로 하고 우리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f1!ì짧 

建元)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다 우선 ‘칭제건윈’ 주장은 갑신정변(1884년) 당시 

6) "，)쟁大 大추시、" (춘추좌씨션(￥없左fl;{여) 소공 (IIß公) 30년) 

끼 대한제국의 국호 영영 잊 즉위과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혜의궤(大j體뼈) )(한국 

학중앙연구왼 장서각 도서 2-2626) 및 한영우(200 1 ， 222-강4)훌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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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에 의해 처음 재기되었고 8) 청일전쟁 때는 일본공사 오오토리 게이스케(大 

써圭介)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일본측의 의도 -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분 

리 - 를 파악한 고종은 그 제안올 거부했다 을미사번 직후인 1895년 IO월에는 각 

의(뼈끓)에서 조회연 등이 갱세건원을 건의해 고종의 허락을 받기까지 했다 하지 

만 이때도 조선에서의 현상유지 (stanls quo)’ 를 원하는 각국 대표들의 지지와 고종 

의 망설임으로 그 일은 무산되었다 

고종이 1897년에 환궁한 이후 칭시1긴원 논쟁이 가열되었다 외국 공사관에 머무 

르는 사이에 국가의 위상 즉 국격(國格)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고종의 인식 

과， 마침 청국 및 일본으로부터 거리플 두게 된 여건을 이용하려는 심순혜 조병 

세‘ 박정양 동의 갱세판단이 제기가 왼 것이다 당시 최의현‘ 유인석 동 보수 유생 

들은 서구의 예에 따라 존호를 연경하는 것은 정숭의 제도를 취하는 것이며 소 

중화의 나라에서 칭세하는 것은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흉딩尊;k) 라고 

비판했다(유인석 1975 , 62-65 ) 특히 최익현의 경우 청재파틀의 존호 주장은 소중 

화의 나라를 소일본(tJ、 B 本) 으로 만들려는 시도로샤 ， 고총이 까만하게 스스로 

큰 체하여 오직 구라파와 서양 각국과 동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영 

실이 맞지 않는[名월不센1]) 일일 괜더러 실상이 없는 영칭’에 미혹되어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며 칭제를 반대했다(최익현 1978 ‘ 114) 윤치호 같은 지식인 

도 “한 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힘이지 군주의 존호(尊짧)가 아니“라면서 

-서 구 열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올 그 같은 행사에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 

다고 보았다(올치호 1975 74긴5 ) 

만연 장지연， 정교 등 통도서기 계열의 지식인들은 최익현 등의 주장에 대헤서 

‘변연치 못한 선벼의 불정 모르는 논리‘라고 반박했고‘ 융치호 동의 주장에 대해 

서는 〈만국공법〉의 내용을 들어 논박했다 에컨대 정교는 “근래 거리에 떠도는 소 

문에 황제로 높여 받든 이후에 외국에서 혹 인정하지 않을까 의성하는 일이 있다 

고 하는데 이는 세계에 동용되는 공법올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국의 자주란 제 나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칭호릎 높여 세울 수 있다-는 

〈만국공법 〉의 내용을 들어 ‘열강숭인론 을 비판했다(정교 2004, 211 1. 그는 또한 

동아시아의 큰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도 모두 이러한 칭호(황재)가 있는데 오직 

8) (맘!lf. B '4<公{뼈記짧〉 ‘ ~'IH언뾰復 12770 機짧 제71호(明펴 30年 10꺼 2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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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이 지금껏 이를 거행하지 않은 것”은 잘옷이라연서 ‘임금의 위세가 높 

아져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 모두 편안i해진다고 주장했다(정 

교 2004 ‘ 202-209 이민원 1989 ‘ 124-131) 

이러한 논쟁 속에서 출범한 대한제국의 구채적인 모습은 그 이듬해인 1899년 

8월 1 7일 반포된 〈대한국국제(國삐))에서 드러났다 고종이 황재 특위식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국제(國삐)를 반포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 있겠으나‘ 황세추대 세력이 01 처 준비‘ 룹 하지 뭇한 점과 그 당시 만띤공동 

회라는 민중대회가 새롭게 전개된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1 898년 3 

월 IO일부터 시작된 만인공동회9)는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그 해 내내 국 

내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II월에는 독링협회 회웬， 일반 백성 그리고 조정 

대신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관인공동회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고종은 〈헌의6조(厭 

設六{~))를 받아들여 팡무계약 3조옥” 이파 올라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계 

약”을 체결했다 l이 김홍우는 이 광무계약 을 조선조 역사상 최초로 군민이 직접 

세결한 계약‘으로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 2 15 )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한다 11) 

이 같은 사태의 진선 속에서 고종은 한동안 갈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판민협 

의’ 를 받아들여 입헌군주제의 길 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병식 퉁이 주장하는 전 

제군주제의 길 을 댁할 것인지의 갈등이 그것이디 결국 고종은 ’익명시사건’ 12)을 

9) ‘안인공동회 는 처옴 개최될 때는 특별한 밍갱이 없이 ’민회(民깜) 로 융혀지고 〈융 

치호영문일기〉에도 Pooplc’s ML'Cting으로 되이 있었는데‘ 3월 10일의 인회가 있은 다음 

부터 딴민공동회로 광려졌다(신용하 2α16) 

10) 그 내용은 -CD 군신상하가 신(f섣)과 의(짧)틀 지키며‘ @ 현능한 자융 전국에서 구하 
며 @ 아륨다운 말을 초야의 액성에서 케어 쓴다-인데 김홍우 교수는 이 상약올 ‘광 

우711 약-이라 적L른다(깅흥우 2007 , 725) 

11) 김홍우 교수는 -광무계약-윷 일본 영치왼년의 ‘5초서문 과 비교하고 있다(김홍우 

2007 , 725-726) 그에 따르띤 "5조서문 의 경우 군(합)이 언저 공정세후블 한러들여 

뱃은 군신간의 상약‘ 인데 비해광우계약 3조문 은 군과 인의 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액성“쉴과 -각국 공 영사와 신사와 부인툴‘ 다시 발해서 세계만민이 지쳐보는 가올데 

서 그리고 그들을 의식하연서” 체결된 군인상약이었다 

12) 독립협회에서 박정양을 대흉령으로， 윤치호륭 부꽁영으로 뽑고， 국세틀 공화정￡로 

번경하려 한다 는 익영서가 광화운 밖 내국조망과 냐른 홍구에 내걸린 사건을 알한다 

(윤지 호 192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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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독립협회 지도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함으로써 후자를 선택했다. ‘광무계 

약n 은 체결된 지 한 달이 되는 12월 25일에 파기되고 만 것이다 고종은 그 다음해 

8월 17일에 전제군주제를 선택했음을 얄리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했는데 . 법규교 

갱소(法짧校正所)라는 특별입법기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채태된 〈국제〉 

의내용은다옹과같다. 

〈대한국국제(大빼國圍빠)) 

제 l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쩌立)한 제국(帝國)이다 

쩌112조 대한 제국(大빼帝國)의 정치는 과거 %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 

록 불변할 전재 정치(￥힘l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훌帝)는 무한한 군권(君뼈)을 지니고 있다 공엽에 이 

른바 정체(政햄)올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올 칭손(j찾쩌)하는 행위가 있 

으연 이띠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용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고 연세(잃힘J)를 정하 

며 계엽(뾰li}과 해엽(隔흙)을 명한다 

제6초 대한국 대황재는 엄률을 제갱하여 그 반포와 집행장 명하고 만국(tp，國) 

의 공풍적인 법률올 본받아 국내의 법륨도 개정하고 내사(大i，Xl. 복사(特~). 

감형(減1f1J) 복권(復빼)용 한다 공법 이른바 율헤블 자체로 칭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갱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판제와 문무판(文武 

官)의 용급올 재갱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함목의 칙령(助令)을 발한 

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理)률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판의 출척(짧隊)과 엄연 (íf免)을 행하고 작위(없 

位)‘ 훈장(iJ!흉) 및 기타 영전(榮뼈)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판 

려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효따) . 강 

화(짧뼈) 및 제반 약조흘 째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올 자세로 파견하는 것 
이다‘ 13) 

13) 大빼國햄$11: !lI\-條‘ 大함圍은 世!JI.빠園에 公짧되온바 g主lli:i2:~온 *園이니라 第

二條， 大~*뼈의 政治논 由前則五百年{$1來*시고 由lHIJ효쩌世不!I!!~오실 l!f.뻐l政i슴이 

니라 第三條. 大합뼈大흥帝게 S서논 lI\\限#온 혐&올후有~3시나니 公홉에 뼈혼바 

엽교Jíl:1I이니라 쩌四뼈. 大~國g!民이 大훌뿜의 흥有~3신 君↑흩올 }흥쩌훌 行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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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선 법규교정소 총재 융용선(尹答善) 둥이 헌법 이 아닌 국제‘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재명으로 제정 반 

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핵심내용은 제 l조와 2조에 선언된 것처렴 ， 대한제 

국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는 것과(國품) , 황제가 무한한 군권(君댐)올 갖는 전제 

정이라는 점(政體)이다 

지11 1 조으1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 한 국가라는 말은 장지연m~ 

志淵)‘ 정교(郞흙) 퉁이 주장한 황제 즉위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14) 측 전(前)군 

수 정교는 ’〈만국공법〉을 보건대 존호(尊號)는 각국이 자주로 하는 것이며， 타국 

은 이를 좋아 인정하는 것일 뿐 이라면서 “속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황제가 없으띤 독립도 없다 연서 중국 및 일본과 동동하 

게 황제 칭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동아시아의 큰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 

도 모두 이러한 칭호가 있는데 오직 우리만이 지금껏 이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크 

게는 동양의 형셰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이 그것이다(정교 2뼈 209) 

그런데 제2조의 ”전제 정치(행制政治) 란 말은 상당히 이혜척이다 이 말은 재 

3. 4조의 무한 군권(無眼君佛)을 압축헤서 표현한 것으로서 대한제국은 법제나 

민권 둥에 의해 군권올 제약하는 입헌정체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제5조 이하의 군 

통수권 입법권 ， 관리임명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에게 귀속시킨 것도 같은 그 

有캉띤 其E行未行용 끼펴웅*고 g;:民의 i효理릅 失흥 폼로 용흥지니라 第五il.ii 大~國

大훌샘게 S서는 園內陸}훌ltr올 l1i의!!~ S 서 앓힘1를 定~S시고 뾰li't~￥~올 1ftt~시나니 

라 第六條 大웰國大훌帝개 3서 논 양律올 힘JÆ:Hkl 其뼈布와 흉行올 命~g시고 뻐 

당l의 公카혼 1*1캘올 ØJfb!~사 뼈內않께도 改正* 응시고 大했'l\ff.(뼈뻐Il1lî뻐옵 命홉시나니 

公앉에 ~혼바 엄숱律例아니라 第 til.ii， :kWt.國大월帝게 S서논 行政各府部의 官힘j와 

文iit'흠의 빼Iil융 ~jJ定或改표~g시고 行ifJU::c0용혼 各lJ'ì쩨~을 ~~S시나니 公1*에 응rl 

혼바 덩行治f뿔이니랴 찢八條 大뼈國大훌帝게 &서는 文iit'흠의 톨lli~任엇용 行용 S시고 

없fil動흉及其他榮典올 뺏맺成훌짧양&시나니 公1*에 얘혼바 엄jl!g;:工이니라 第九條

大짜園大홍*게응서논 各有約園에 使g;:올 派送람앓케 ~S시고 효戰짧IU及응용般t-JJ않울 

I1i*H S 시냐니 公法에 調혼바 自 it↑잊[2이니라(고총실록 36년 8월 1 7일(양력) 

14) 이에 대해 최익현 풍은 중화의 문영올 이은 우리가 의관파 문물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며 특히나서구의 의례에 따라 존호를 바꾸는 것은 짐숭의 제도흉취하는 것이 

라고 하여 반대했다(최익현 1977 , 177- 181) 다른 한연 윤치호는 ‘황제즉위란 유명무실 

한 조치이며 ， 그 같은 행사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국정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이 더 

시긍하다 라연서 갱제릎 비판했다(윤치호 1975 ,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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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구체적 내용이다 하지만 그 당시 만민공동희 둥에서 나타난 성숙한 시민 

의식이나 중추원제도와 같은 재도발전의 노력을 일체 배제한 채 - 고종은 바로 

그것올 의식한 것이었지만 - 군권을 침손(첩쩌)하는 (일체의) 행위는 ( .. ) 신민 

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국제〉가 

영치천황과 같이 군주권을 젤대화한 구도하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서기(西깝)룰 

수용함으로써 부국강병한 국가를 건설‘하려는(서영회 었XJ6. 69) 의도에서 나온 것 

이라 할지라도， 고종 자신이 꿈꾸었던 민국(民國)‘ 즉 -만민과 임금이 서로 일체가 

되는 나라“(이태진 2αXl， 233 , 260-263)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성(民싼)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거나 나아가 민권(民깨~)이 보장되는 장치를 설치했 

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통로‘ 나 ‘장치‘ 가 봉쇄된 헌법이라는 정에서 국제는 

근복적인 한계를가졌다 

고종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일주일이 지난 1897년 1 0월 20일에 조칙(챔헝~)올 

내려 ‘옛것과 새것올 절충하고 창작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구본신참(휩本웹參) 

의 정책노선올 밝혔다 그리고 그리한 노선은 그 시기 전후의 법제로 반영되어 나 

타났다 먼저 옛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는 수령제도릎 부활했다 갑오 

경장( 1 895년)으로 수령과 관찰사가 내부(內염‘)의 속관이 되연서 수령의 자결권이 

없어컸는데 아전들이 그 틈올 타 농간부라는 일이 많아졌다 고종은 이틀 극복하 

기 위해 23부로 나뉘어진 지방제도를 1 3도로 부활하고 황제가 직접 수령을 파견 

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조칙이 내려지기 한 해 진인 1 8%년 아관파천 이후 의정 

부 관제를 부활시킨 것이나 시헌럭 (음력)올 부활시쳐 태양력과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도 황실의 명젤이나， 국가의 세사 동 국가의헤에 사용하도룩 한 것도 ’구본. 

의 한예가될것이다 

새것을 참작해 도입하는 신창 의 조치의 예로는 의회에 해당하는 중추원을 설 

립한 것 ( 1 898년)과， 국기[태극기〕와 국가〔애국가〕 둥 근대국가의 상징물을 제정한 

것. 그리고 군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를 비롯해 황제직속 기구를 신설한 것 둥 

을 들 수 있다 고종은 기존의 황실업무 당당기구였던 궁내부와 내장왼올 대폭 확 

대했는데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1 90 1 년 11월 개항장 및 특수 경찰업무 담당) 통 

신사(1899년 6월 진화 및 철도 엽무)， 철도원(1900년 4월 경인 경부철도 업무) 

동을 두었다 또한 황실재정을 담당하던 내장사도 1 899년 8월 내장원으로 개편된 

이후 역둔토 홍삽 광산 둥 종래 탁지부나 농상공부에서 관장하던 일까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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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땅대한 기구가 되었다(이윤상 2006).15) 요약하건대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황재의 권한올 최내한 높여 국정운영올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도콕 정비 조정되고 

있었다 

III . 대한제국과 조선왕조의 차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1.(대효댁국제〉기 〈경국대전〉과 다른점 1897년에 ‘해체1 된 것들 

그러면 〈대한국국제 )(이하 〈곽제 ))는 경국대전 체제와 어떻게 다른가'1 1 897년 

대한제국이 탄생하띤서 성립된 〈국제〉의 내용을 〈경국대전〉의 규정과 비교하면 

다음과강다 

첫째. (국제 〉는 대한제국이 외교관을 파송하고 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조 

약올 체결하는 둥 자주독립한 제국(帝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국 

대전〉은 ’사대(판太) 즉 대국(大國)인 중국을 섭기는 조선왕조의 규정들을 영시 

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의 왕과 왕세자 및 문무액관(文武E官)은 설날이나 동지 

때‘ 또는 중국황제의 생일〔뿔8↑í) 때 근정전에서 이 황제가 있는 북향올 향해 네 번 

절하고〔北向며퓨〕하고 만세(i찌혔)를 불려 축하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경국대 

진〉 예전 조의(때彼)‘ )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 둥은 형식적이지만 황제의 숭 

인 ( IIIE엄〕올 얻어야 했으며‘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는 모두 현재와 과거 황제의 

이름 풍을 피해야 했다((경국대션〉 예전 사대( 1;J"大) ) (국조오혜의〉의 빈레(홉 

짧)나 가례(젊짧)의 조서(옆{파)를 맞이하는 의식 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사대외교는 기본적으로 데조 이성계의 「즉위교서」와 연장선상에 놓여 있 

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자는 칠묘(七뼈)를 세우고 제후(챔候)는 오묘(五뼈)를 세 

운다〔天子七隔 댐候五廠r (태조실록 |년 7월 28일 정"l)라고 하여 중국과 조선의 

15 ) 다른 한띤 고종은 1898년의 토지조사사임을 실시하연서 ‘구본신창 의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했다 즉 토지퉁급의 6둥금화나 결부제(양jf(써)틀 꽁어들이연서(구본) 토 

지유형올 다양하게 구원하고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를 동시에 파악하깨 하는 방식을 첨 

가했다(신참) (김동노 200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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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 흘 불명퉁한 것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 조선의 국 

왕이 외교 및 전쟁 강화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발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대한제국의 황제는 육해군 통솔권과 함께 외교 및 선전 · 강화에 관한 

권한올 가지고 있는 ‘자주독립한 제국-의 원수(元首)였다 한마디로 〈국제 〉는 〈경 

국대전〉의 국제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위계적인 사대질서 ~ 수명객인 

공볍질서)‘ 

둘째， 황제의 무한한 군권(君械) 규정이다 〈국제 〉에는 황제가 육해군 통솔권을 

갖고， 법률올 제정 집행 사연까지(제6조) 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임 

명 • 명가 봉급 퉁까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황제의 군권은 불가칭 

의 것요로서(제3조) 어느 누구도 견제하거나 도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경국대전〉의 군권은 상대적이다‘ 황제가 법률제정으로부터 관리의 선발에 이르 

기까지 ’친히’ 하게 되어 있는 국제와 달리. (경국대전〉은 재상들에게 ‘위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예컨대 의정부의 역할올 보연 정송들은 .액관올 통솔 

하고 온갖 정사 (.ffl;政}를 공명히 하며 응양올 고르게 하고 나라〔했國}를 운영 〔經 

용〕‘하게 되어 있었다((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 또한 〈국제 〉가 황제권을 절대 

불가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국대전〉은 국왕에 대한 여러 형태 

의 견제와 겁중의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왕의 악정(惡政)과 비위(非迎)를 간 

(앉)하고 또한 논박하는 일올 담당-하는 사간원과1 ‘현재의 政핑률 논명하고 문무 

백관의 치적(治뺏)올 조사 규탄하여 풍속을 시징하고 억울한 헝벌을 밝히며 또 

한 남사한 행실파 위계(핍計)를 금지하는- 사헌부와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논 

평하는 임무를 당당한- 경연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이틀 기관은 날카로운 정치비명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엄격한 액관의 감찰올 통해 

서 왕과 신료들의 권한 남용올 견제하고 있었다 

셋째， 국가척 의례의 격상이다 제후국 수준으로 국가의혜를 규정하고 있던 〈국 

조오혜의〉와 달리 대한제국의 〈대혜의궤(大빼짧뼈> )는 황제국의 수준으로 모든 

의혜를 올려놓고 있다 즉 1 897년 10월 11 일(음력 9월 1 6일 ) 고종이 원구단(=환 

구단)에서 희생과 제기를 시찰하고 그 다음날(10월 12일) 앤구단에서 제위에 오 

르고， 이어서 왕후와 왕태자를 황후， 황태자로 책용하며 그 다옴날 ( 10월 13일 ) 대 

한제국을 선포하는 파갱올 상세히 정리한 〈대례의궤〉는 〈경국대전〉의 우익인 〈국 

조오헤의 〉와 확실히 국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연 제사의 순위가 그 



’왕조‘ 에서 쩨국’ 으로의 전환 15 

이전파 달라졌다 즉 그 이전에는 사직단 제사가 으뜸이었고 그 다음이 종묘 제사 

였으나 ， (대헤의궤 〉에는 웬구단 제사. 즉 하늘 제사를 큰 세사의 첫 번째로 치고 

종묘 사직단의 제사를 차례로 그 아래에 놓았다((대혜의궤 〉 권 2 대한예전 서 

례 l. 이것은 과거 조선왕초가 중국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천자만이 지 

내게 되어 있는 하늘 제사〔天했}인 원구제흘 지내지 않았먼 데 비해， 이제 하늘 제 

사를 복원시킴으로에 대한제국이 중국과 동퉁한 국가임올 가시화시킨 것이다(박 

혜경 2006 , 175 ‘ 이욱 2003 , 185) 

2 실제 운영상의 차이. 세도정치기의 변형’ 

〈국제 〉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국정운영상의 욕연에서 〈경국대전〉과 다 

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다 그것은 경국대전 체제가 해체되는 간접적인 이유가 되 

기도 하는데， 나이 어린 국왕의 등극으로 대비(大엉)와 대웬군 퉁 국왕대리인에 

의한 자의객인 정국운영이 그 하나요， 외척 퉁 강력한 신하들의 사사로운 국권 놓 

단이옳톰弄꺼1.) 현상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 

치행위자의 초법척인 권한 앵사이며 후자는 〈경국대전〉 연찬자들이 경계했던 현 

상이라는 정에서 경국대전체제. 의 한계를 노정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차혜로 살며보연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렴청정기 대비의 역할이다 공교홉게도 청조 사후(1800년) 왕위에 오른 

4명의 국왕은 모두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혜 갈 수 없는 형연이었다〈표 1), 열 살 

안밖의 미성년자이거나 오랫동안 정치와 무관한 생활올 해온 사랍(철총)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조갱은 전 임긍의 왕비 ， 측 대비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국사를 

(요 1) 정조 사후수렴청정기 왕의 나이와 정정기간 

왕 왕후 즉위시 왕의 나이 첼령시 왕의 나이 수렴청갱기간 

순조 영초비 정순왕후김씨 11세 14세 4년 6개월 

현종 순조비 순웬왕후김씨 8셰 lμn 6년 l개월 

철종 순조비 순원왕후김써 1 9세 21세 2년 6개월 

고총 ~I총비 신정왕후조씨 12세 1 5세 3년 l개월 

총수렴기간 16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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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맡게 했는데， 그 기간이 의외로 길고 횟수도 빈번했다 

〈표 1 )에서 보듯이 영조비 정순왕후(굉純王되 1745 - 1 805 )가 l앙U년 7월부터 

1 803년 1 2월까지 순조시대의 4년 6개월을 다스렀고 순조비 순원왕후(때元王팀 

1 789- 1 857 )는 1834년 ”월부터 1840년 1 2월까지 헌종시대의 6년가량을 섭정했다 

그녀는 1 849년 6월에 헌종이 재위 1 5년 만에 죽자 새 임금(철종)올 옹립시킨 후 

1 85 1년 1 2월까지 철종시대의 2년 6개월간 다시 갱정을 했다‘ 마지막으로 익종비 

(1혐宗tzi:'.) 조대비 (행大如 빼회王Fo， 1 808 - 1 890 )는 1 863년 1 2월부터 1 866년 1 2월 

까지 고종시대의 만 3년을 다스혔다 다시 말해서 세 영의 대비가 네 임금의 16여 

년을 대리해 다스린 것이다(66년 중 16년 2개월 ).1이 

고종시대의 신정왕후 조씨‘ 즉 조대비의 경우 고종 즉위과정에서 원상(院해)인 

조두순의 뜻과 다르게 새 임금이 ”익종대왕 대통을 입숭한다{入承쩌宗大王大統]“ 

고 강력히 주장하여 수렴청정을 자신이 맡도록 하였다 17) 그펀데 대비는 〈경국대 

전〉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서 그의 역할은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다 대비는 판례적으로 세자엔의 간테이나 후계자 선정 둥과 관련해 왕실의 

어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었다 그런데 신정왕후는 국왕 고종의 즉위부터 홍 

선대원군의 위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올 발휘하는 등 강력한 정치 

행위자로역할했다 

둘째‘ 국왕 생부의 강력한 정치적 역할이다 고종의 생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역할은 앞에서 지척한 내외척의 정치개입 방지’ 라는 원칙에 명백히 배치되었다 

즉 〈경국대전〉은 왕의 자손으로서 현손(玄孫 4대손) 밖의 동성(同姓)의 친척 

〔宗〕과 왕의 부계 〔級〕블 지칭하는 종친(宗親)에게는 영의갱 다음의 관계(官階)를 

부여하여 봉작(封1f.l-)과 후록(1훌뼈)으로 우대하였으나〔尊位필綠〕 정사(~:없따]를 맏 

16) 불론 대비들의 수령청쟁이 그 때가 처옹은 아니었다 그 이진의 세죠비 정회앙후(tî월 

王15 ‘ 141 8- 1 483)나 중총비 문정왕후(文定王팀 150 1 - 1 565 ) 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기 

간에 걸쳐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 예컨대 세조비 정희왕후(피폈王15 )는 예종과 성 

종시대의 8년간(1468 ， 9- 1476. 5) 을 그리고 중종의 계비(빼jIE) 문정왕후도 영종시대 

의 안8년을(1 545 . 7 - 1 553.7) 다스리언서 왕위재승문제 웅 중요 사안융 결정지었다 

17) (얘천야록)에 따르면， 조두순은 애초에 고종을 철종대왕의 대통옹 입숭한다 라고 하 

여 순원왕후 김씨틀 내세우려 했는데 죠대비가 ‘큰 소리로‘ 익중대왕 내동 입숭 올 

주장했다고 한다(황현 2005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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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不LE以파) "친친(짧없)의 도(값r를 다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떤네 여 

기에는 대왼군 즉 현재 왕의 아배지이지만 왕위에 오르지 않은 종친의 존재를 상 

정하지 않고 있었다 직계(힘系)가 아닌 방계( f'양系l. 즉 형제 조카 둥과 같이 공 

통의 조상올 동하여 갈라지는 관계나 정실이 아닌 후궁의 자손이 왕위에 오륜 경 

우에 대한 규정은 |ω6년(선조 39)에 조정에서 치음 논의되었다 선조의 아"1 지 

덕홍군(않옛렴)을 덕홍대엔군으로 추존(쉽尊)하띤서 대원군 의 위상이 거론된 

것이디(선조셜록 39년 9원 2일) 그리고 그 후에도 두 명의 대원군이 추가로 용해 

졌다 I~)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봉사손(쌓ffiCl~:l의 문제딴 거 

론되었을뿐이다 19) 

경국대진 체제 의 영백한 허접이라 할 수 있는 이 대목은 1863년 고종이 즉위 

하면서 처음 문제시되었다 1 863년 1 2월 1 3일에 조대비는 ”대왼군에게 봉작(封때) 

하는 것은 국초(國앵J)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블었다 

이에 정원용은 이 예(꺼)는 진례를 찾아꼴 수 없는 일이니 나중에 상의해샤 아뢰 

겠다n 고 대답했고， 대비는 ‘여러 대신이 연석에 나왔으니 지금 의논히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김홍근이 ”내외 조정의 체에 (암 

f9iJ)가 매우 엄격하므로 신들과 대원군이 만날 일이 없을 듯 하다띤서 “샤로 만날 

일이 없는데 예수(，검歡)를 마리부터 강정(짜:lE)할 필요가 없다 (순조설흑 즉위년 

12월 1 3일 )고 말하고 있다 흥선대원군 이하옹에게 봉작을 주어서 정사에 관여하 

게 하려는 조대비의 의사는신하틀의 고집스런 꺼젤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이하웅의 강력한 의사와 조대미의 지원으로 흥선대원군은 1 865년 (고종 

2) 5월에 국태공(周太公)으로 임명씩었다 박규수 둥이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국왕 

의 사친w、짧)플 국태공이라 했던 사떼를 들이 건의했고. 고종은 건의를 받아들여 

18) 인조의 생부 정원대원군!;;Ëi효大院싸) 생종의 생부 전껴1 대원군('í':f:ß;k院암)이 그것이 

다 

19) 냉전 상으로 재원군"01 란 싼이 치응 동장하는 짓은 영조 때 면잔왼 r속내전」의 용사 

슨- 부분이다( "이 찌필은 오두 새로 툰다" ) 영조에 이르러서 숙총의 정이가 아닌 것으 

로 정리왼 장회벤의 아틀인 경종의 사친의 봉사손 빛 그 앙부(亡父)의 추증 둥의 사항 

이 새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항은 다시 정조 때 연찬왼 〈대전흥펀〉 돈녕부조 

(왕의 친족과 외칙뜰의 판부('f:ï(.f) )에서도 추가로 규정되고 있다(대왼군의 용사손 세 

슈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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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에 반포한 것이다(고종실록 2년 5월 4일) 물론 그 동안에도 흥선대원군은 

-대웬위 분부(大院{立分付r 라 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옴은 주지 

의사실이다 

국태공 대원군이 추진했던 일 중에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종친부(宗뼈府)를 강 

화한 일이다 대웬군은 세력을 집권하자아자( 1 864년 ) 종부시(운府좋)와 종친부를 

통합해 종친부로 일원화하고. 종실(운훌)당상으로 하여금 종친에 관한 업무플 판 

장하게 하는 둥 실제 직사를 갖는 아문으로 변화시켰다 뼈 대웬군온 또한 종친부 

에 대한 재정지웬올 확대하였으며(고종실록 즉위년 12월 23일 을미) 종실에게 영 

(~IO종정경(宗正뼈)‘ 판(*，1)종정경‘ 지(쩌J)종정경 ， 종정경 퉁의 직명올 부여하는 

둥 관제를 조정한 다옴 총친부를 풍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봉작올 받은 그 

날부터 대원위대감(大院位大효)’ 의 이릅으로 감결( 1t:結)올 내려 종부시의 문부 

(文않)와 제반 행사룹 자신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했다 21) 고 

종 l년 l월부터 그 모숨올 드러낸 대원위 분부(大院位 分付) 는 중앙 관서률 비 

훗해 지방 각 판아에 이르기까지 ， 왕의 명령과 같은 우게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 

며， 대원위 분부를 어기거나 지연시킬 경우 지채 없는 문책과 독려가 뒤따랐다 그 

리고 그 한 가운데 총친부가 있었다(갱호훈 2007 . 377-378) 

그런데 국왕의 생부인 대웬군의 이 같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은 〈경국대전〉은 풍 

풍이고 그 이선까지 유헤툴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경국대전〉에서 정조 때의 

〈대전통연〉에 이르기까지 총친부는 용록으로 우대하나 갱사률 암기지 않는다 

〔尊位않값 不任以~l~) ‘ 는 원칙에 따라 영의정 다옹의 판계(홈階)릎 부여하여 용작 

(封없)과 후록(맹값)으로 우대할 뿐이었다 깅) 륙히 종친틀의 정치개입과 부패를 

관리하기 위해 안틀어진 종친부가 오히려 대왼군을 위한 중싱기구로 바뀐 것은 정 

국대전 체제의 명백한 변형 내지 왜곡이라 하겠다 

20)(宗짧}빼홈왕) 5책 1 864(갑자)년 4원 11일 

2 1 )(宗짧府빠없) 5책‘ 1 863(계해)년 12윈 ”일 

22)(경국대전〉 이전/ 경판직/ 정 l용아운/ 총친부(운앓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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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가 500여 년간 지속시켜온 경국대전체 

제’ 즉 대외척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제후국으로서 사대관계를 인정하고， 대내적 

으로는 유교 예법올 존중하고 상대적 군권만올 인갱하는 정치체제는 1 897년에 이 

르러 해체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 국가이며(國體) , 황제에게 무한한 

군권(캄柳)올 부여하는(政없) 대한제국이 새륨게 탄생했다 하지만 ‘대한제국(大 

뼈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다 는 〈국제〉 제2조의 내용처럽. 고종과 

그 당시 신료들은 조선이 패앙한 것이 아니라 해체‘ 되고 ’숭격 되었다고 믿었다 

연화된 국제질서와 내적인 훨요성 때문에 조선왕조 에서 대한제국 으로 격상시 

켰지만 조선왕조의 갱치적 전통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달리 ， 대한제국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던 중요 

한 장치를 제거시키고 있었다 그것용 첫째， 국왕과 조정 관료들 사이에‘ 상충 관 

리와 하총 관리 사이에‘ 재조(在朝)의 관직자와 재야(在野)의 유생들 사이에 존재 

하던 견제와 균형의 장치이다 이중 상중의 견제장치는 때로는 〈경국대전〉에 명문 

화된 규정으로서‘ 또 때론 관행과 공론이라는 불문율로서 계송되고 판철되었다 

그것은 조선왕조를 장기지속할 수 있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제 〉에 이 

르러서는 그러한 견제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권력올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그것은 정치의 주체를 군주와 액성으로 보고 귀족 관료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고종의 민국(民國)정치이념. 의 반영일 수 있다(이태진 2αXl， 233) 하지만 그 

렬 경우 이 글의 모두(템때)에서 언급한 이토 히로부미(伊顧얘文)와의 대화 중에 

서 이토의 반박에 대한 고종의 대응 논리가 용색해질 수 있다 즉 보호초약안’ 의 

수락올 강요하는 이토에게 고종은 ‘인민의 의향올 물어야 한다-고 미루자 이토는 

귀국은 헌법 정치가 아니고 군주전제국”이라연서‘ ’‘인민의 의향을 묻는다는 말은 

기괴천만한 일-이라고 반박했는 바 231 이는 전제군주제가 오히려 취약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혜라 하겠다 241 

23) 고총과 이토 히로부미의 대화는 앞의 〈애천야옥〉 외에도 강만길(1984 ， 209-2 10)에도 소 

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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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종은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히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고 

종은 새위 중반부에 이르러 전국의 척화비 (fí:힘l빠)를 밤아버리게(고종설록 1 9년 8 

월 3일) 하는 한편 〈통리기무아문(統앵l關챔I門) )을 수립하며(숭정샌일기 고종 

1 8년 l월 1 6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 나가려 했다 세위 19년째인 1 882년 7월 

22일의 교서에서 고종은 지역과 신분올 초웰해 인재등용의 폭올 넓히겠다고 딴포 

했으여(고종실록 1 9년 7월 22일 병오) 그 다음 달에는 박영효 등올 중국이나 일 

본 그리고 미국 퉁지에 보내 견문을 넓히게 하기도 했다 25) 또 1886년에는 갱나라 

의 동문관을 모델로 한 육영공윈을 세워 통역요원을 양성하기도 했다(강상규 

2008 , 136-137) ‘ 흑자는 대한제국이 안착되기도 전에 일제의 침입이 시작된 것을 

패착의 이유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수립된 1 897년은 고종이 즉위한 

지(1863년 )30여 년이 지난 시접으로서 그때까지 인재를 양성하여 적절히 배치하 

지 못한 잘못이 있다 친중 친일 ， 친이 친러 둥 내각을 교체시키며 주도세력을 

울갈이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증국맨이나 이홍장 같은 인불 그러고 이토 히로부 

미，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주요 정치가나 중견 외교관을 양성하지 옷한 것이 

다(오인환 2008 , 315 ), 특히 고종시대는 동양의 간웅‘ 대왼군(후쿠자와 유키치의 

평)올 비롯해 명성왕후 그리고 김옥균 전봉준 등 많은 인재들이 공존했던 시기 

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연결시키고 힘을 모으려는 노랙을 고종이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들의 분열과 대립올 방관 내지 조장했다고 블 수 있지 않을까 외척이나 

종친 또는 재야 유립들이 제도 바깜 에서 행사하던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 안’ 으 

로 끌어들여 정책대결로 숭화시컸더라면 어했올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민의수렴의 장치를 걸여한 정이다 고종이 영조나 정조를 모델로 셀정하 

고. 만민올 두루 포용하는 초윌적 지배자로서 탕평군주상을 꿈꾸었다는 지적이 있 

다(이태진 2αXJ ， 233) 영조와 정조는 그 이선의 군주들파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억울함올 듣고 해컬할 수 있는 상 

언이나 격쟁제도를 확대한 것이나‘ 도성 안팎올 다니연서 시선상인들과 대화를 나 

24) 전세군주제의 약징은 이미 폭힘신문 퉁이}서도 여러 차헤 지적되었다‘ r독힘신문'J 1898 
년 12월 15일자 논설 창조 

25) 박영효 동의 수신사 일행은 1882년 8월 8일에 고종에게 출국인사흘 하였으며 석 달 뒤 

인 11 월 28일에 귀국보고률 하였다(고종실흑 19년 8원 8일 19년 ”쩡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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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일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종의 경우‘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한 일이 없으띠 뜩"1 관민공동회에서 보이듯이 어협게 만들어진 백성을 

과의 계약 도 께뜨리는 풍 ’안민을 두루 포용하는’ 모슬을 거의 보여주지 옷했 

다 바로 그러한 집들 때문에 사대부 계층은 울론이고 대다수 백성들로부더 고종 

과 그의 신료들이 외연을 받게 되었으떠‘ ’부국강병’의 꿈도 성취되지 옷하고， 

1 4년간의 설험 ( 1897 - 1 9 1 0 )도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26) 

결흔적으로‘ 외적으로 아우리 제국으로 국격올 높이고 황세의 권한을 무한히 높 

여 놓는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신민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연. 외부 

의 침략에 대헤 깨우 취약해짙 수 있음을 대한제국의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었다 

실제로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재 퇴위되고 ( 1907년) 대한씨l국이 합명된 (1 910년) 이 

후에 의외로 고종황제를 욕위시키려는 웅직염이 별로 없었다 21) 이는 왕권과 신 

권 사이의 균형 및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라는 경국대전체제 가 무너진 상대에 

서 한국인뜰이 경험한 두 가지 파행적인 정치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필자의 판 

단이다 측 무기력한 줘왕을 동에 입고 "1공식적인 행위자들(이1 비‘ 외척‘ 왕의 생 

26) 대한새국의 ‘근대적 성격 내지 ‘개혁성 에 대한 논란은 2004년 여씀부더 기울까지 r교 

수신문」융 용해 학계의 관싱올 받으며 진행되었다( r고종황제 역사청문회J (푸른역사， 

2005)로 윷판) 이내진 교수는 대한제국의 근대성 즉 자세척으로 근대국가로 알선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고종은 그 개혁의 증성에 선 ‘개멍군주 었다고 주정했다 이에 대 

해 깅재호 이영훈 교수는 대한세국의 국가재정 동을 에로 들띤서 근대국가로의 발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따아서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에 고종이 추진쨌던 일띤 

의 개혁조치‘ 즉 국기 및 군주기 퉁 국가상정 제정. 최초의 근대적 도시개조사임 경연 

(짝!g)의 개최와 판헝(파에11) 둥 고종의 이진 군주로서의 모융 동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 

다 그것온 다른 연구흘 동해 자세히 윤 우 있융 뿐만 아니랴(예표적으로 이태진 책 

(2004 )의 제2푸와 강상규 책 (2008) 지14장 창조) . 이 균의 논정인 경국대진파 대한국국 

제의 비교에서 뱃이나기 때문이다 

27) 한흰 1 907년 군대의 해산윤 계기로 알암한 강왕직 의빙전쟁 잊 합영 직후인 1912년에 

서 19 14년 사이에 전주 지역 둥에서 임병찬 동은 의병활동올 전개하였고 。l 후 일본군 

의 대토벨작전 의 전개로 유인석 부대 동 국내 의 l영틀。1 연해주 동지의 해외로 이용하 

여 환동했다 또한 191 9년 3. 1 운동흘 전후해 국내와 딴주 둥지에서 장깐 욕액(í\l!l$ )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안 조선왕조의 경우딴 따져도 500여 년 이상된 왕조세제 

걷 복구하자는 주장이 1920년 이후 거의 소멸되고‘ 해망 이후로도 세기꾀지 않고 있디 

이에 내한 자세한 논의는 박현모의 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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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세도정치의 경험이 그 하나요. 너무 군권을 무 

한한 것으로 천영하여 황제로 하여금 신민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다른 

하나다 결국 이러한 대한제국의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왕정 (kingship )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올 싱어준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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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U7ll11tT 1. 

From Kingdom to Empire: B irth of the Daehan Empire 
and the Dismantling of the Gyeongguk daejeon System 

F삐 삐n-mo I 뼈쨌nyof~αean8tωg 

Joseon dynasly. based on ilS aboUl 500 y잉r-Iong Gyeollggllk tI.“'CjeOfl syslem, mamωn어 IlS 

IWQ govemmcmal featu res ’ intemmionally "res야cti ng lhc senior state" (satlae) with 디lina :.md 

"keeping friendship with neighboring countrics" (Jurchin and Japan) on the one hand, 

dom않tically pursu떠 res야ct for Confucian proprieties and oonceded 0띠y relative sovereignty 

to lhe Joseon king on thc otller hand 끼lis politi띠 I syslcm, however, \Y야 dismantled in 1897. 

loUowing lhe birth of lhe Daehan Empire. which proclaimed itsclf a' a self-reliant independent 

nation in intemationaJ ∞mmuniry and in which unlim i t떠 sovereign aulhority was gmnt떠 to 

lhecmperor 

Ho\V is lhe Daehan Empire different from thc Joseon Dynasty? For lhis, [ compared tlle 

pmvisions of the Daehangl‘k gllkje (here띠\er. G，씨e)， which was estabtished with lhe birth of 

lhe Daehan Empire in 1897, witlllhose of lhc Gyeoll앓IIk tlaejeo시 asf이lows. 

First, Gllkje statcs lhat the Daehan Empire is an independcnt empire lhat ιan make i잉 own 

decision regarding importmu matlcrs of the Empire such as dispatch of diplomats. declaration 

of war. and ∞nclus ion of peacc 야aty . In comparison. Gyeollggllk da.갱e01l accepted a junior 

status to China and scrup미ously ohserved lhe ritual practices of tributary state. based on lhe 

tmdition of "the respect for ‘he senior st.te (satlae) diplomacy 

Serond, anolher point to be noted is lhe stipuJation lhm grmllS unlimit어 milirary power to 

the Emperor. According to tlle GlIkje. lhe emperor has lhe command of lhe milirary and naval 

fo=,‘ the right of enacting and cnJoreing laws. and even lhe 따떠on power (Article 6). As 

com때I뻐 \Vitlllhis. lhc royal authority prescribed in 뼈 Gyeo1lggllk tlaejeo1l is relative. UnJike 

l바 G씨e ac∞띠ing to which tllC emperor is suppo빼 to assume 펴 1 responsibil ities from l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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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clment of laws 10 Ihe appoinunent of govemment official , the Cyeollggllk dllejeoll syslem 

mak앉 it a princíple 10 enUUsl 띠Ilhose rcsponsibi liùcs 10 millislcrs 

매c Ihi띠 ωfference is fOUlld in Ihe upgradillg of slale rilUaJS. Whcreas tlle Gu샤'{} 0η'elll 

eslablished Ihc nonns for the slale rilUaJs on the level of a feudaJ country. Ihe Daehan Empirc 

‘lised ilS all slme rituaJs 10 the level of Ihose of an cmpire and stip비alcd Ihc nonns in Ihe 

Daerye lIigwe (Ccremony Manual for Ihe Grand Riles). For examplι Ihc Da"'ye lI igwe 

assiglls 10 Ihc country a different SlatHS fTOm Ihm ‘야c ificd in tlle Gukjo oryeui, which is 

coulllerparl of tllC Gyeollggllk d.쩌leα1. For example (the change of sacrificial nles rank) 

Keywords: Daehan Empire, Gyeollggllk da텅eOIl syslem, DllelwlIgllk gllkje . slldae (the 

respecl for Ihe senior slmc). Daelye lIigwe (Ceremony ManuaJ for thc Gr.md Riles) 


